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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그리고 공감피

로가 직무소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9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가 20명, 여자가 74명이었다.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

피로와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직무환경특성, 부정정서경험, 그리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정서

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직무소진은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환경

특성의 하위요인 중 역할모호와 역할과다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공감피로도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

정정서전염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가 직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

할 때 공감피로를 느끼게 되면 직무소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직무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정정서전염, 공감피로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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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위기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문제가 심화되고 복잡해

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위기청

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2005년 위기청소년 사

회안전망(CYS-Net)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

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청소

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위기청소년들은 가출, 비행, 범죄,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장 부적응 등의 행동을 보

일 위험이 높다. 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과 관련하여 상담, 교

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지원, 그

리고 비행․일탈청소년과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6).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은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상담직무 이외에도 위기청소년

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연계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역

할을 맡게 되었다(양미진, 조수연, 이소영, 2012).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이

곳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들을 살펴보면 조직관리, 네트워

크 구축, 상담직무, 교육, 연구, 위기 및 취약 청소년지원, 지도지원 정보제공 등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은 상담직무 이외에도 아웃리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인 지원, 기관연계,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직무 부담을 지게 되었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은 대학에서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졸

업 이후 바로 청소년상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01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상담사가 현장에 대한 실습경험이 부족

한 채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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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이론과 현장의 차이로 인하여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적절한 개입 없이 지속되면 직무소진이 일어나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청

소년상담사의 잦은 이직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하는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청소년상담사를 소진되게 하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차은미, 2014). 윤아랑과 조하나(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 상담기관에 근

무하는 상담자들과 대학부설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자가 직무환경에 따라 소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상담

사가 소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상담기관의 직무환경과 소진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윤미, 양난미, 그리고 이

지연(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상담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관이 갖는 행

정적 절차상의 요구들과 청소년 상담이라는 기관의 성격에서 오는 요구들이 상담 본

연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진 경험을 압도할 정도여서 청소년 상담기관에 근무

하는 상담자들의 소진 경험이 보다 심각하다고 밝힌바 있다. 

청소년상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인데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하여 급격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주양육자에게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상충된다. 이에 따

라 상담에 부모나 교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내방하는 경우가 많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담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적인 모습을 보인다(김

은지, 강민희, 장재홍, 2016).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상담사가 상

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상담 공공기관의 특성, 위기청소년의 증가로 인하여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 복지지원연계, 연구, 행정절차상의 요구들,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등과 같은 상담 이외의 다양한 업무수행, 그리고 청소년시기의 발달상 특성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은 직무소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07년 상반기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에 활동했던 488명 중 퇴직자 수가 104명(21.3%)으로 같은 기간에 새롭게 채용된 상

담자 수가 288명(58.2%)에 이를 정도로 잦은 이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주요 요인이 

소진으로 보고되었다(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그리고 최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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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대학교 상담실에 근

무하는 상담사에 비하여 업무 부담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상담사들의 소진 정도가 일반 상담사들에 비하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에 관해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희현과 오숙경(2013)은 개인의 심리내적인 변인이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상담

자의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아랑과 조하나

(2013)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환경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크게 미치

지만 상담자의 마음챙김, 자존감, 삶의 의미추구라는 개인내적의 보호요인이 직무환경

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켜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박한샘과 고은영(2009)의 연

구에서 청소년동반자의 활동경험 중 하나로 개입의 한계를 느끼거나 사기저하가 소진

현상으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김현미 등(2010)의 연구에서 과도한 직무

시간과 직무가 청소년상담사의 심리적 소진의 주된 요인이 되어왔지만 상담자의 내적

인 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은미(2014)

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소진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상담자

들은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수행해야 하는 다중 역할과 직무과다로 소진을 경험

하였고 수련 받은 상담이 아닌 새로운 일을 맡을 때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자발적인 

청소년, 다양한 직무의 요구, 열악한 근무환경이 청소년상담사를 소진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진의 원인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은 직업 환경, 업무스트레스와 같은 외적인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왔으나(Levert, Lucas & Ortlepp, 2000; Kop, Euwema 

& Schaufeli, 1999),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소진을 설명할 수 없으며 

내적인 요인도 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현미 외, 2010; 박한샘, 

고은영, 2009; 박희현, 오숙경 2013; Biihler & Land, 2003). 따라서 청소년상담사가 

소진에 이르게 되는 외적인 요인인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를 소진에 이르게 하는 내적인 요인으로 정서전염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감정에 전염되는 경향이 있다(Jung, 1968). 특히, 외상을 겪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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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적 스트레스가 큰 위기청소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사는 위기청소년

의 우울, 무기력 등과 같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정서전염이라고 하며 이는 상담자 소진의 다양한 원인들 중 일부임이 확인 되었다(최

윤미 등, 2002). 정서전염이란 대인 간 정서의 전이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적 개념으

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흔히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이다(김정식, 김완석, 

2007). 유능한 상담자들은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내담자의 부정적 정서전

염에 가장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공감피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김미애, 이지연, 2013). 

공감피로는 청소년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를 소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이자

영, 유금란, 2010). 내담자가 외상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고 내담자를 통해 간접

적으로 경험한 외상으로 힘들어하며 신체적, 심리적 고통까지 받게 되는데 이를 공감

피로라고 한다(Cerney, 1995; Figley, 1995) 공감피로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이 생각나서 우울, 불안 등의 정서가 상담자의 생활이나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애, 이지연, 2013). Figley(1995)의 연구에서 상담자를 대상으

로 공감피로를 측정하였는데 상담자의 20.6%가 매우 심각한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29.4%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상담자들이 공감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감피로를 경험하는 상담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로 인하여 내담

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여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자영, 유금란, 2010).

한편, 공감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직무환경특성이 나쁘다고 인식

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Thomas, Billon, Chaumier, Barruche and Thomas(2014)

의 연구에서 근무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공감피로를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근

무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공감피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 중에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윤경아, 심우찬과 김기수(2015)의 연구에

서도 업무 부담이 많을수록 공감피로를 높이며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소진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요인인 공감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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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맡게 되는 과중한 직무 요구와 같

은 열악한 근무환경, 상담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정서전염과 공감피로가 청

소년상담사를 더욱더 소진되게 만드는 요인이며 이러한 청소년 상담사의 소진은 절실

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내담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청소년상담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부정정서전

염, 그리고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청소년상담사의 소

진과 관련한 연구조차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청소년관련 종

사자의 연구는 아동, 청소년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감피로, 공감만족, 청소년

복지 종사자의 정신건강, 그리고 소진에 대한 관계를 검증한 박지선과 천지은(2016)

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가 직무소진에 이르게 되는 직무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

인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상담공공기관의 직무환경특성이 직무소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사의 

개인 내적인 변인인 공감피로와 정서전염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상정한다. 이

러한 검증은 청소년상담사의 직업소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상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사회적 문제인 위기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담사의 

개인 내적인 요인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적 정서전염과 공감피로가 직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직무환경이 직무소진에 이르

게 되는 과정에서 공감피로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소진을 

낮추기 위해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특성, 부정정서전염, 공감피로, 직무소진간의 관계

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특성, 부정정서전염, 공감피로가 직무소진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는 직무환경 특성과 직무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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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하는 직무 환경은 소진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아랑, 조하나, 2013). 청소년상담공공기관은 대학상담센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 등 다른 상담센터에 비하여 상담자에게 부여되는 업무가 많고 상담에 대하

여 훨씬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게다가, 청소년기

의 발달 특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내방하여 상담자와 관계형성이 쉽지 않을뿐더

러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하여 상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 또한 어려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주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여기서 위기 상담이란 위기를 겪고 있는 내담

자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는 내담자가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아상, 신뢰와 

같은 인격적인 부분들까지 수준을 향상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기 상

담은 발달과정상의 위기나 특수한 상황 위기를 겪고 있는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위기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다. 상담자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내담자를 위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박성숙, 2013). 

이처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상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의 사업도 수행해야 한다. 이로 인

하여 역할 과다나 역할 갈등과 같은 직무환경의 요인들이 소진에 이르게 되기도 한

다. 소진을 발생시키는 직무환경 요인들에 대한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

지만 공통적으로 연구되는 발생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모호성인

데 이는 자신의 직무 역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그 역할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거나 직무 목적과 직무 역할에 대한 동료들에 기대, 직무의 범위와 책임

에 대한 명료성이 부족하게 될 때 발생한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둘째, 

역할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역할갈등이란 역할 기대자와 역할 수행자 간에 불일치한 

기대수준을 보일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역할 수행자와 역할 기대자 간에 의견이 양립

할 수 없고 상충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최혜영, 1995). 셋째, 과

도한 업무량인데 이는 직업 스트레스의 일차적 근원이며 직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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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할 경우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Pines, Aronson & Kafry, 1981).

한편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 또한 소진에 이르게 되는 개인 내적 요인 중에 

하나이다. 정서전염이란 대인간에 정서가 전이되는 현상으로(김정식, 김완석, 2007), 

흔히 웃는 사람을 보면 즐거워지고 우울한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현

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정서전염은 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정서전

염이 공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박민, 박영옥 외, 2012; Sonnby-borgström, Jönsson & Svensson, 2008). 즉, 정서전염

은 대인 간 감정 상태에 감염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

적이고 자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점에서 공감과는 다른 개념이다(김미애, 이

지연, 2013).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동반이 되어 일어나는 것

에 반해 정서전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정서전염이 공감반응보다 전에 일어

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유

사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전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 

대표적인 세 가지 연구들이 있다. 첫 번째 기제는 모방-피드백 메커니즘으로 감정의 

인식이 대뇌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정서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Hatfield et al., 1994). 이러한 과정은 진화심리

학적 관점에서 대인 상호작용에서 감정표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발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Hess, Blairy & Philippot, 1998). 두 번째 정서전염의 발생과정에 대한 

기제는 고차원적 인지메커니즘으로 언어가 매개가 되어 타인의 상황에 대한 언어 혹

은 글을 이용한 묘사에 대해 관찰한 사람이 자신의 유사한 상황을 떠올려 유사한 정

서적 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김미애, 이지연, 2013; Hoffman, 2002). 그리고 세 번째 

기제는 직접 유도 메커니즘으로 상대방의 정서적 표현이 본인의 경험한 유사한 정서 

경험이 유발되는 것으로 Preston과 Waal(2002)는 타인의 정서표현에 대한 지각이 관

찰자의 유사한 정서 신경표상이 활성화되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정서전염

이 발생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정서전염은 매우 자동적이고 빠르게 일어나

는 것으로 마주한 사람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게 됨으로써 정서전염은 대인간 의사소

통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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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전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미애, 이지연, 2013). 예컨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에 부정적이고 강력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담사는 간접적인 외

상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부정적 정서가 전염되어 공감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양윤정, 2015). 이처럼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 분노,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이 상담자에게 전이된다. 상담사들은 동료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서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사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윤아랑, 정남운, 

2011). 다시 말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부정적 정서에 전염된 상담자는 다른 동료

에게 전달되고 그 정서는 다시 내담자에게 전이되어 상담자의 공감피로를 증가시키고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염되는 부정적 정서에 잇

따른 공감피로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미애, 

이지연, 2013).

상담사가 정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되고 활력이 있으며 내담자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상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담실에 

내방하는 내담자는 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상태로 부정적

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정서특성이 내담자

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 또한 줄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다면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가 어려워진다(김미애, 이지

연, 2013).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영향에 압도되어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담시간을 피하거나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상담결과를 가

져오게 될 수 있다(김미애, 이지연, 2013).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감정에 전

염되는 경향이 있고 Jung(2007)은 모든 의사들이 신체적 감염에 노출되는 것처럼 상

담사 역시 정신적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게 된다고 하였다. 상담사는 상담에서 상담사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나 무력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잘 관리를 해야 한다(Corey & Corey, 2005).  

한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 중 두 번째 변인은 공감피로이다. 공

감피로(compassion fatigue)는 Joinson(1992)의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와 공감적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며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우 

공감피로를 겪는 다는 것을 발견하여 처음으로 공감피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

다. 이 후 Figley(1995)가 이차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을 대신하여 공감피로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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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한 뒤로 공감피로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공감피로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는 등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공감피로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의 연구

대상은 주로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김현정, 2013; 김주이, 이태화, 

2016; Robins, Meltzer & Zelikovsky, 2009), 이후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

찰, 소방관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감피로에 대한 연

구로 범위를 넓혀갔다(Horwitz, 2006). 

공감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단 한 번 노출이 되어도 나타날 수 있으며, 공감피

로를 경험하게 되면 개인의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세

계관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거나 두려움이나 우

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Pearlamn & Saakvitne, 1995). 따라서 대인서비스 종

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감피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감피로가 오랫동

안 지속될 경우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감피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이처럼 소진과 공감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 동안 상담자들의 소진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므로 공감피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이자영, 유금란, 2010).

공감피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뤄져왔고 특히 소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기여

하였다. 공감피로는 소진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외상을 경험한 인간서비스직 종사자

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obins et al., 2009). 공감피

로가 누적되게 되면 증상이 급성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증상으로는 권태, 

피로, 열정과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지속될 경우 전문적 판단 부족의 위험

성, 잘못된 사정,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신체적 질병, 우울증, 불안, 소진과 이직률 

증가까지 이르게 된다(Coetzee & Klopper, 2010). 이처럼 공감피로의 누적은 인간서

비스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직무소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연구 중에서 이를 증명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는데 

조호진과 정면숙(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피로에 관한 국내연구동향을 살펴보

았는데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공감피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이, 이태화, 2016).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청소년상

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가차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상담사

가 소진을 경험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

므로 청소년상담사의 이직의 주요 요인이 소진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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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소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

면, 소진(Burnout)이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신체적․정서적․정신적 

고갈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Freudenberger, 1974). 소진된 상담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무력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무관심해진다(Maslach, 1982). 

또한 소진된 상담자는 부정적인 직무태도와 빈약한 자기개념,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1980). Maslach와 Jackson(1981)은 소진을 조

력직종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개인이 직장에서 만성적인 감정적-대인관계상의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반응의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소진 관

련 연구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소진을 3개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가 정서적 고갈로 이는 정신적으로 과부하 됨을 느끼고 자신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심리적 소진에 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의 소진

은 비인간화로 내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냉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개

인적 성취감차원으로 내담자와 작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자존

감의 저하로 인하여 개인적 성취에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Maslach, 2001).

이후 많은 학자들이 Maslach의 정의를 수정하여 소진의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Brill 

(1984)은 소진을 주요 병리가 없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불쾌하고 역

기능적인 상태로 소진된 개인은 한동안 적당한 수행수준과 정서적 수준에서 기능하지

만 외부 도움이나 환경의 재조정 없이는 기준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소진에 관한 학자들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서적 고갈로 인하여 

소진이 일어나며 직무에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면서 직무효능감이 감소하여 결

국 직무 수행이 저조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aufeli, 

Maslach & Mare, 1993). 청소년상담사의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소진이 보고되고 있

으며(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

이 필요한 실정이다. 

요컨대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사자의 부정적 직무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윤경아 외, 2015; Thomas et al., 2014) 공감피

로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이자영, 유금란, 2010)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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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감피로의 매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와 같은 공공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을 하는 청소년상담자

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임의표집을 하였고 청소년상담

사의 기관을 섭외한 후 설문지 응답요청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 설문지 배부는 우편

과 온라인 응답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거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1

일까지였다. 응답자 100명 중 무응답과 설문지를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여 

연구대상자는 총 94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정서전염척도(Emotional Contagion Scale; ECS)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정서전염척도(K-ECS)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김미애와 이지연(2015)이 번안 및 타당화를 하였으며 총 10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

정 및 부정정서의 전염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

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찬다” 등과 같은 사랑, 행복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긍정정서전염 6문항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긴장하게 되는 것을 느낀다” 등과 같은 슬픔과 두려움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 부정정서전염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전염 

중 부정적 정서전염이 업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는 .8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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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2) 직무환경특성

청소년상담사가 경험하는 직무환경특성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를 측정하

기 위하여 Jayaratne와 Chess(1983)가 미국사회복지의 직무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

발한 척도를 이영미와 성규탁(1991)이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고 Cronbach’s  는 

.81이다. 하위척도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갈등 척도

는 “나는 일을 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등과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역할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는 

.71으로 나타났다. 역할모호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맡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예측할 수 있다” 등과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역할모호성의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는 .81으로 확인되었다. 역할과다는 “일을 마치

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환경특성 척

도의 하위척도 중 직무량에 해당하며 4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업무

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Cronbach’s 는 .81으로 나타났다. 

3)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Figley(1995)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를 

Stamm(2009)이 수정 및 보완한 PROQOL Version5(2009)(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V)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공감피로척도는 “나는 내담자 한 사람 이

상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다” 등과 같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10~50점으로 22점 이하는 낮음, 23~41점은 보통, 42점 이상은 높음을 의미한다(Stamm, 

2009). Cronbach’s 는 .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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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소진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박성호

(2001)가 번안한 실문지를 사용한다. 총22문항으로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 등과 같은 감정적 고갈에 관한 문항이 9문항, “내가 소진되었을 때 

청소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비인격화에 

관한 문항이 5문항, “상담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 왔다(역문항)” 

등과 같은 개인적 성취 감소에 관한 문항이 8문항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Cronbach’s 는 .83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

로, 직무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직무환경특성, 부정정서경험, 그리

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구조방정식모형이 사용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적어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은 SPSS Statisitc 20.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단치, 왜곡치, 결측치

와 같은 자료의 이상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단

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3표준편차를 벗어난 경우와 Mahalonobis와 Cook거리, 정규도

표를 통하여 정상성에 위배되는 자료여부를 알아보았고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한 결

과 VIF값이 3 미만으로 전체변인에 대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설문 응답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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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 94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8.43

세(26세~57세)였다. 근무경력은 평균 37.17개월(1개월~289개월)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은 학사의 경우 상담사와 관련 없는 기타 학과가 39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관련학과가 23명(24.5%), 심리학과가 17명(18.1%), 교육학과가 9명(9.6%), 사회

복지학과가 6명(6.4%)순이었다. 석사의 경우 심리학과가 60명(66.7%)로 가장 많았고 

교육학과가 13명(14.4%), 기타 학과가 8명(8.9%), 사회복지학과가 5명(5.6%), 청소년

관련학과가 4명(4.4%)순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박사과정 이상이 총 15명이었는데 그 

중 청소년관련학과가 8명, 심리학과가 4명, 교육학과가 2명, 사회복지학과가 1명 순이

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소지한 자격증의 경우, 청소년상담사1급 소지자가 13명, 

청소년상담사2급 소지자가 31명, 청소년상담사3급 소지자가 14명, 상담심리사1급이 4

명, 상담심리사2급이 36명이었고 놀이치료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66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성별
남자 20(21.3)

지역
서울 78(83)

여자 74(78.7) 경기 16(17)

결혼여부

기혼 44(46.8)

학력

박사졸업 7(7.4)

미혼 49(52.1) 석사졸업 77(81.9)

기타 1(1.1) 대졸 10(10.7)

상담경력

3년 미만 58(61.7)

연령

20세~29세 11(11.7)

3년~5년 16(17) 30세~39세 46(48.9)

6~8년 20(21.3) 40세 이상 37(39.4)

2.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직무소진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그리고 직무소진 간의 평

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표 2에서 살펴보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

- 170 -

면, 각 변인들의 평균은 부정정서전염은 5점 척도에서 3.48점인 평균값을 보였다. 그

리고 직무환경특성의 경우 5점 척도에서 평균이 2.67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을 살펴보

면 역할과다가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역할갈등은 평균 2.94점이었고, 역할모

호는 평균1.6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감피로는 5점 척도로 평균 2.38점이었고 

직무소진도 5점 척도에 평균 2.42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정서전염은 공감피

로와 정적 상관을 보였(r =.256, p<.05)다. 그리고 부정정서전염은 직무소진 전체 점

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감정적 고갈과 청소년비인격화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 =.237, p<.05; r =.221, p<.05).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210, p<.05). 

직무환경특성은 공감피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 =.304, p<.01), 직무소진의 전체 

점수와는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611, p<.01). 직무환경적 특성은 직

무소진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특히, 감정적 고갈과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 =.704, p<.01). 또한 직무환경특성이 청소년비인격화와 개인적성취감

의 감소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 =.450, p<.01; r =.217, p<.05). 그리고 공감피

로는 직무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393, p<.01),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고갈, 청소년비인격화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 =.420, p<.01, r =.425, p<.01). 

하지만 공감피로와 개인적성취감의 감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및 직무소진 사이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080 1

3 -.127 .382** 1

4 .162 .833** -.065 1

5 .073 .908** .203 .677** 1

6 .256* .304** .084 .273** .275** 1

7 .127 .611** .451** .433** .495** .3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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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5, **p< .01

부정정서전염 2. 직무환경특성 3. 역할모호 4. 역할과다 5. 역할갈등 6. 공감피로 7. 직무

소진 8. 감정적 고갈 9. 청소년 비인격화 10.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3.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부정정서전염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부정정서전염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표3에 제시하였다. 단계 1은 청소년상담사의 직

무환경 특성의 하위변인들 각각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직무환경특성 중 역할모호가 직무소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4, p<.001). 그 다음으로는 역할과다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30, p<.01) 역할갈등은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계 2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직무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는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1).  

그리고 단계 3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을 추가하여 직무소진을 예측하

는지 분석하였는데 예측과는 달리 부정정서전염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가 전염되는 경험이 직무소

진에까지 이르는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8 .237* .704** .189 .689** .581** .420** .809** 1

9 .221* .450** .362** .322** .342** .425** .868** .652** 1

10 -.210* .217* .497* -.064 .189 .013 .583** .142 .265** 1

M(SD)
3.48

(.55)

2.67

(.51)

1.62

(.49)

3.46

(.80)

2.94

(.76)

2.38

(.54)

2.42

(.50)

3.05

(.67)

2.60

(.71)

1.62

(.59)

N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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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및 부정정서전염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Step 1 Step 2 Step 3

직무환경특성

역할모호 .44(.09)*** .42(.08)*** .43(.08)***

역할과다 .35(.07)** .30(.07)** .30(.07)**

역할갈등 .17(.08) .14(.07) .14(.07)

공감피로 .24(.07)** .22(.08)**

부정정서전염 .07(.07)

Model   .43 .48 .49

*p< .05, **p< .01, ***p< .001  

4.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공감피로의 매개효과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공감피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래 

표 4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직무환경특성(A)→직무소진(C)에 유의하고 상관관계에서 

시사되고 있듯이 직무환경특성(A)과 공감피로(B)의 상관이 유의하다면 매개일 가능성

을 검증해야 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공감피로

직무소진직무환경특성

.30 .23

.61

그림 1. 직무환경특성과 공감피로가 직무소진 간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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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무환경특성->직무소진에서 공감피로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βeta

독립변인: 직무환경특성(A)

종속변인: 직무소진(C)
Step 1 .37 .61***

독립변인: 직무환경특성(A)

종속변인: 공감피로(B)
Step 2 .09 .30**

독립변인: 직무환경특성(A)

         공감피로(B)

종속변인: 직무소진(C)

Step 3
A → C

B → C

.33

.05

.54***

.23**

**p< .01, ***p< .001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A(독립변인)→C(종속변인)가 유의하고 A(독립변인)→B(매개

변인)도 유의하며, A, B를 독립변인으로 C를 설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A가 C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제한 후 B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C에 B가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A→C에서 A의 설명량보다 A, B→C에서 A의 단

독적인 설명량이 작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모지환, 김연화, 유제민, 2010에

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환경특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직

무환경특성이 공감피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직무소진에 대한 직무환경특성의 

영향력과 공감피로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직무소진에 대한 직무환경특성의 영향력 변

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직무환경특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하고 나

서도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을 설명하였고 직무환경특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 회귀계수보다 공감피로를 투입했을 때 회귀계수가 작아졌으므로 매개효과가 나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은 아니다. 직무환경

특성이 공감피로에 영향을 미치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안에서 

공감피로에 대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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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추가하였다(Baron 

& Kenny, 1986). 직무환경특성이 공감피로로 가는 경로를 a,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으로 

가는 경로를 b라고 하였다. 표8은 Sobel 검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Sobel 검증 

결과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가 매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공감피로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 test)

변인 간 경로
추정치a

(표준오차)
추정치b

(표준오차)
Zab

직무환경특성 → 공감피로 → 직무소진 .32(.11) .36(.09) 2.35***

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업무환경특성, 부정적 정서

전염 및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

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상

담사를 대상으로 직무환경 특성, 부정정서전염, 공감피로와 직무소진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상관, 중다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을 사용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환경 특성의 하위변인들, 공감피로, 그리고 부정 정서전염의 예측변인들

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직무소진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단계1에서 직무환경 

특성의 하위변인들 중 역할모호와 역할과다가 직무소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

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 변량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공공기관의 경우 상담직무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사에게 과다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상담자가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김현미 외(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양재원 외(2010)의 연구 역시 업무의 요구가 많을수록 상담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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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할모호는 청소년상담사가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와 더불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 및 법률지원 관련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 이외의 업무부여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인 역할갈등은 직무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이란 한 종사자에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요구가 동시에 주어진 결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데(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역할부여로 인한 어려움은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단계2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공감피로의 변인을 투입하였는데 

이 또한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피로

를 많이 경험할수록 직무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예: 

김현정, 2013; 김주이, 이태화, 2016; 박지선, 천지은, 2016; 이정민, 2012; 조호진, 정면

숙, 2014). 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상담사들도 역할과다와 역할모

호라는 직무환경적인 외적 요인과 함께 상담자의 내적인 변인 중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공감피로

는 소진뿐만 아니라 이직의도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청소년

상담사의 공감피로를 예방하고 예측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 부정적 정서전염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는데 직무소진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상담사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전염

이 직무소진에까지 이르는 요인이 아님을 나타낸다. 하지만 정서전염이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다수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내담자의 부정적 정서

를 공감하는 상담자는 공감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혜리 

외, 2012; Sonnby-borgströ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전염이 공감피

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진을 예측하는 공감피로가 부정적 

정서전염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부정적 정서전염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를 해결

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상담사들이 부정적 정서전염 경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공감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 될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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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직무소진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전염보다는 직무환경을 

변화하고 청소년상담사들의 공감피로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 정서전염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상충되

는 결과를 나타냈으므로(김미애, 이지연, 2013)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가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 유

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상담사가 직무환경특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 때 공감피로를 경험하게 되면 직무소진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무과다, 역할갈등과 같은 직무환경이 직무소진을 높인다는 선행연

구들이 있어왔고(예: 이혜련 & 김봉환, 2004; Delia & Patrick, 1996; Maslach, 1998; 

Raiger, 2005) 공감피로가 높을수록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Figley, 199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상담사의 직무환경이 직무소진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크지만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가 가중되었을 때 직무소진에 더 큰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감피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직무소진 예방을 위해 강조

되어야할 부분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

담사가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위기청소년개입의 노하우를 쌓아서 후임들

에게 전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소진을 

예방하여야 하는데 사업집행 및 수행과 관련된 연수, 행정업무와 관련된 교육과 같은 

시간확보와 역할이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확충 등을 통하여 업무환경특성에서 오는 업

무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 내담

자를 상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전염으로 인한 감정적 고갈과 이차외상 스

트레스인 공감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우리나라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소진을 초래하

는 내외적인 예측 변인들을 모두 포괄하여 검토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상

담사의 내적인 변인 중 정서전염과 공감피로라는 변인들을 새롭게 다루었고 특히 공

감피로가 직무소진을 설명하는 변량이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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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공감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공감피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감피로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명상, 

갈등해결, 상담을 포함한 치료개입 등을 통하여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Boyle, 2011).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상담사의 공감피로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ARP: Accelerated Recovery Program for Compassion Fatigue)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Gentry, Baranowsky & Dunning, 2002), 이처럼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을 잘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진에 이를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공감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상담공공기관차원에

서는 청소년상담사가 공감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만큼 이에 

대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슈퍼바이저-슈퍼바이지 관계 활성화 등과 같은 방안을 더

욱 활성화하여 개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

여 공감피로를 감소시키고 직무환경을 변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내담자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청소년

상담 현장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상담사가 소진에 이르게 되는 원인들 중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

니라 내적인 원인 또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하여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지

만(박한샘 등, 2009) 이를 실제로 살펴본 연구는 윤아랑과 조하나(2013)가 청소년 상

담자의 업무환경과 개인내적 보호요인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와 김현미, 최

인화, 권현용(2010)이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자아탄력성,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등 소수에 그쳐 활발한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도 본 연구가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에 이르는 

개인적 요인인 공감피로와 정서전염과 외부적인 요인인 직무환경요인에 대한 영향력

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모두 청소년을 상담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업무에 따른 소진의 정

도와 소진에 이르게 되는 개인내적 예측변인과 직무환경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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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수가 많지 않

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인 대상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사례수를 

확대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중 78%

이상이 여성이었고 근무지역 또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많은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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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job 
circumstances, and compassion fatigue on burn-out 

amongst public institution youth counse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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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job circumstances, and compassion fatigue on burn-out amongst public 

institution youth counselor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s were 94 youth public institution counselors; comprising 20 males, and 74 

females.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job circumstance,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Job circumstance (expressed as excessive workloads, vagueness in job 

descriptions and roles role) and compassion fatigue made for lower burn-out. 

Second, burn-out was anticipated by job circumstance (expressed as excessive 

workloads, vagueness in job descriptions and roles) and compassion fatigue. Third, 

the mediation effects of compassion fatigue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ircumstance and burn-out. This study ends with discussion of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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